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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품 내용

제 목 그 마음의 이름

내 용

누군가 하얀 밤을 지새우며

심장 한 조각 떼어내어 심은 꽃 한 송이

바람은 그 향기를 말없이 훔쳐 가고

지나가던 발걸음은 꺾어 제 것인 양 꽂아두네

어느새 세상은 그 꽃을 나누어 가지며

누구의 정성인지 묻지도 않고

제 주인이 만든 것처럼 웃음을 팔지만

정작 꽃을 피운 이는 어둠 속에 서 있네

내 것이라 이름 붙인 그 짧은 문장에도

누군가의 땀방울이 강물처럼 흐르고

내가 무심코 누린 그 작은 그림 한 점에도

누군가의 청춘이 별처럼 박혀 있음을

한 번만 멈춰 서서 생각해 보면 알게 되리

꽃을 꺾은 손보다 꽃을 가꾼 마음이 귀하다는 것을

그의 시간을 존중하는 아름다운 약속이

더 큰 세상을 꽃피우는 씨앗이 된다는 것을

우리가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듯

서로의 노력을 소중히 불러주는 일

그것이 저작권이라는 이름의

가장 따뜻한 예의임을


